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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시공간 제약 없이 일과 쉼을 병행하는 근무 방식인 워케이션 기반 유연 근무 방식은 코로나 19로 더욱 주목받고 있음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줄 수 있는 서비스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일과 쉼의 밸런싱 스케줄러 기반 워케이션 큐레이팅 서비스를 제안하는 데 목표를 둔다. 관련 연구 분석을 통해 스케줄러 및 큐레이션 기능을 워케이션 서비스에 적용하여 일과 쉼 및 시간과 장소의 유연한 병행 관리가 가능하게 연계하였고, 핵심 아이디어 기반 최소 요건 제품 (MVP : minimum viable product) 제작 후 46개 문항의 MVP 테스트를 통해 핵심 콘셉트의 유용성, 사용성, 감성 검증과 인터페이스 고도화를 위한 개선점을 파악하였다. 이를 적용한 UI 디자인 및 프로토타입 결과물로 5일간 프로토타입 전시 시연을 하여 본 제안 서비스의 추가 의견을 수렴하였다. 본 연구는 유연 근무의 확산에 따라 일과 삶의 균형을 찾으며 더 보람있게 일할 수 있는 워케이션 환경 조성을 위한 서비스를 제안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초록
          
        

        
          Workation-based flexible work, a work method that combines work and rest without time and space constraints, is gaining increased attention due to COVID-19, however, lacks services for its systematic management. This research aims to propose a workation curation service based on a work–rest balancing scheduler. Through research analysis, scheduler and curation functions were applied to workation service to enable flexible parallel management of work–rest and time–place, and 46 questions of MVP tests were conducted to identify improvements for verifying the usefulness, usability, and sensibility of core concepts and upgrading interfaces after producing a core idea-based minimum viable product (MVP). This was applied to the UI design and prototype results to collect additional opinions for this proposed service through a prototype exhibition and demonstration for five days. The significance of this research is that it proposes a service to create a work environment where employees can find a work–life balance and increased work satisfaction with the expansion of work flex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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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코로나 19 장기화로 다양한 스마트워크(Smart Work)형 일하기 방식이 등장함에 따라 근무환경에 있어 일하는 장소보다는 일하는 방식을 중시하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1]. 이러한 인식 속에서 휴양지로 떠나 업무(Work)를 하며 동시에 휴가(Vacation)를 즐기는 워케이션(Workation)이 새로운 근무 방식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워케이션은 업무환경의 시공간 제약을 없애고 공간 변화를 통해 창의적 업무 성과를 얻도록 하면서, 일과 삶의 균형(Work Life Balance)을 추구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근로자 개인이 워케이션을 시도하기에는 일정 관리의 어려움과 같은 문제점이 있고, 워케이션 환경을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는 일 또는 쉼 각 측면에만 용도가 강화되어 있어 실제 효율적인 병행 관리가 필요한 워케이션 환경에 적용하기엔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일과 삶의 균형 중시 가치관을 주도하는 MZ세대 근로자[2] 중 스케줄러 사용이 필수적인 직장인을 주 대상으로 하되, 그 외 워케이션 환경을 조성하려는 대상자도 활용할 수 있는 워케이션 큐레이팅 서비스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누구나 시공간 제약 없이 자신의 업무 환경과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워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본 연구의 목적을 둔다.

      

      
        1-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일과 쉼의 균형을 맞춰주는 밸런싱 스케줄러 기반 폴더블 스마트폰용 앱 서비스 제안 연구로, 연구 범위는 MVP 프로토타입 테스트를 거친 디자인 기반 서비스 제안을 중심으로 한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많은 기업이 사내 인트라넷을 보완, 구축함에 따라 유연 근무환경에서 사내 구성원 간의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3], 개인의 효율적인 일과 쉼 관리 측면의 서비스는 아직 부족한 실정으로 본 연구는 기업마다 차이가 많은 사내 인트라넷보다 개인 대상의 워케이션 환경 구축을 중심으로 하였다.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련 연구를 통해 워케이션의 효과와 인식, 문제점을 파악하고 워케이션을 도입한 기업 사례를 분석한다. 둘째, 연구 키워드 관련 선행 서비스 사례 분석을 통해 워케이션 환경에 적합한 서비스 체계를 도출한다. 셋째, 워케이션에 포함된 일, 휴식의 개념을 재정의하여 차별화된 핵심 콘셉트를 도출하고, MZ세대 근로자를 대상으로 MVP 테스트를 진행하여 핵심 아이디어 검증 및 개선점을 파악한다. 넷째, MVP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워케이션 큐레이팅 앱 서비스를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론 및 한계점을 제시한다.

      

    

    

  
    
      Ⅱ. 관련 연구
      
        2-1 워케이션
        
          1) 워케이션의 개념
          워케이션이란 일과 휴가의 합성어로, 단순 원격근무 형태를 넘어 휴양지에서 일과 휴식을 병행하는 근무 방식을 일컫는다. 워케이션은 IT 기술 발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으며, 두 가지 이상의 동기를 가진 하이브리드 관광(Hybrid Type of Tourism)의 한 유형이기도 하다[4].

        

        
          2) 워케이션 기대효과
          워케이션의 효과는 기업과 근로자 측면으로 나누어 파악할 수 있다. 기업 측면에서는 첫째, 창의적 인재 확보로 구인난 해소에 도움이 된다. 실제 주 5일 전면 워케이션을 도입한 라인플러스는 2022년 상반기 지원자 수가 지난해보다 30%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5]. 업무와 개인 생활 조율의 폭을 넓혀주는 워케이션 제도가 직무 만족도와 직결되어 인재 확보를 가능케 한 것이다. 둘째, 중장기적으로 업무 혁신 및 비용 절감을 달성할 수 있다. 워케이션 도입을 통한 직원 유지 능력 향상으로 채용 및 교육 비용, 사무 공간 비용 등 여러 비용이 크게 절감된다. 근로자 측면에서는 첫째,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할 수 있다. 사무실 등 근무 장소에 얽매이지 않음으로써 절약 가능한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 외 시간을 여행 및 자기계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둘째, 근로자의 업무 생산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관리자가 있는 사무실 환경과 달리 근로자가 스스로 업무를 계획하고 관리하게 되며, 이는 근로자 자신의 능동적 업무 관리 능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6]. 또한, 새로운 환경과 공간은 반복되는 일상에 활력을 줌으로써 근로자들의 집중력을 포함한 창의력과 자발적인 업무 참여도를 증진시킬 수 있다.

        

        
          3) 워케이션의 국내 인식 현황 및 문제점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0년 국내 기업의 약 50%가 재택근무를 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52%의 기업이 여전히 재택근무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도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본격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국내 변화 속에서 2021년에는 여행 트렌드로 워케이션이 선정되는 등 워케이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조성되기 시작하였다[7]. 실제 서울 산업진흥원에서 진행한 워케이션 프로젝트에서는 500명가량의 참여자가 95% 이상의 재참여 의사를 보이며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이들 참여자는 약 79%가 MZ세대였으며, 재참여 희망의 주요 이유는 개인 일과 삶의 균형 강화, 팀 또는 사내 네트워크 강화, 업무 효율성 증진으로 나타나 일과 삶의 균형 확립은 물론 기업 네트워킹, 업무 효율 향상에도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8].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워케이션 떠나기를 주저하는 근로자들은 ‘상사나 동료들이 자신을 일하지 않는 사람 또는 헌신적이지 않은 사람으로 인식할까 걱정이 된다’, ‘워케이션에 적합한 장소로 동선을 계획하기가 쉽지 않다’, ‘워케이션 기간 동안 일과 쉼 모두 잘 고려해 일과를 보내기가 어렵게 느껴진다’ 등의 문제를 느끼고 있어 개인이 일상적으로 워케이션을 활용하기에는 아직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9],[10].

        

      

      
        2-2 국내 워케이션 도입 현황
        국내 워케이션 도입 현황 파악을 위해 워케이션을 시행 중인 6개 기업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관광공사 MICE (meeting, incentives travel, convention, exhibitions)형 워케이션 적용 방안[11]을 참고해 기업별 워케이션 도입 유형을 ‘사내 추첨을 통한 기회 제공’, ‘근무 장소 선택지 확대’, ‘기간 한정 높은 시공간 자율성 부여’의 세 개로 분류 후 분석하였다.

        
          1) 사내 추첨을 통한 기회 제공
          롯데멤버스(LOTTE Members)와 여가 플랫폼 기업 야놀자는 탄력근무제를 시행하며 추첨 선정된 직원들에게 워케이션 기회와 특정 휴양 시설을 제공한다. 탄력근무제란 근로자가 근무시간과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선택하는 근무제도이다. 롯데멤버스는 2021년부터 8주간 매주 선정된 10여명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제주도 원격근무 프로그램 워케이션을 진행하였으며 해당 직원에게 제주시 연동 소재 롯데시티호텔 숙박권을 제공하였다[12]. 야놀자는 추첨으로 선발된 직원을 대상으로 강원도 평창에서 워케이션을 시행하였으며 객실, 식사, 업무용 모니터, 공용 법인차량 등을 지원하였다[13].

        

        
          2) 근무 장소 선택지 확대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 씨제이이엔엠(CJ ENM), 빅데이터 마케팅 솔루션 기업 스토어링크(StoreLink)는 스마트워크 근무제를 시행하며 특정 휴양지에 거점 오피스를 설치해 근무 장소 선택지를 확대하였다. 스마트워크 근무제란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를 활용해 시공간 제약이 없는 유연한 근무방식을 뜻한다[14]. 씨제이이엔엠은 매월 10여 명에게 제주시 월정리에 있는 거점 오피스 한달살이를 지원하고 있으며, 스토어링크는 제주도 애월과 협재에 단독 주택을 마련해 워케이션 근무 장소로 제공하고 있다[15].

        

        
          3) 기간 한정 높은 시·공간 자율성 부여
          여행 플랫폼 기업 마이리얼트립(Myrealtrip), 세금 신고·환급 도움 플랫폼 기업 자비스앤빌런즈(JOBIS & Villains)는 탄력근무제를 시행하며 사내복지로 시간과 장소 및 동선에 자유도 높은 워케이션 기회를 제공한다. 마이리얼트립은 2022년 WFA(work from anywhere) 제도를 도입하여 직원들에게 전 세계에서의 자유로운 원격근무 기회와 150만 원 상당의 여행 포인트를 제공하였다[16]. 자비스앤빌런즈는 전 직원에게 일주일 휴가와 2주 휴가지 원격근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17]. 앞선 기업 사례 분석을 통해 정적이던 과거 업무환경에서부터 스마트워크가 보편화된 현재에 이르며 업무 형태와 업무 공간이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람들이 스스로 원하는 근무 장소를 선택하고 동선을 계획하여 이동하는 양상을 보이며, 근무제도 역시 그에 맞춰 시간 및 장소 제약이 줄어드는 추세이다[18]. 따라서 본 연구는 코로나 이후에도 유연한 미래 근무환경이 지속해서 발전하리라는 가정하에 시공간의 자율성이 높은 근무환경에서 효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워케이션 서비스를 제안하고자 한다.

        

      

      
        2-3 워케이션 시 사용되는 서비스 사례
        그림 1은 워케이션 시 사용되는 서비스 사례 분석 내용으로 워케이션 환경에서 일과 쉼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살펴본 후 현행 방식의 문제점 및 기회 요소를 도출하기 위함이다. 현재 워케이션 관리에 특화된 서비스는 부족한 실정이므로, 워케이션 내 일과 쉼 각 측면에서 활용되는 서비스들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일 측면으로는 2021년부터 22년 기준 실제 기업이 사용하는 16개 협업 서비스를 분석하였으며[19], 쉼 측면으로는 모바일인덱스의 보고서 ‘2021 모바일 앱 랜드스케이프’ 중 종합 여행 서비스 부문에서 많은 사용자 수를 보유한 상위 5개 서비스를 분석하였다[20].

        
          
          

          Fig. 1. 
				
          

          
            Examples of services used in Workation
          
          

          

        

        
          1) 일 측면 협업 서비스 분석
          각각의 협업 서비스가 주력하는 기능과 해당 서비스를 통해 실제 협업이 이루어지는 체계를 기반으로, 16개의 협업 서비스를 그림 1의 1과 같이 네 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19]. 분류 항목은 각각 비디오 미팅 협업 특화, 메신저 협업 특화, 일정 관리 협업 특화, 근무 관리 협업 특화형으로 구분해볼 수 있었으며, 근무 시 사용 목적에 맞춘 협업을 지원하나 일 측면의 일정만을 관리하는 데 특화되어 실제 워케이션 상황에서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2) 쉼 측면 여행 서비스 분석
          그림 1의 2는 선정된 5개 서비스인 트립닷컴, 마이리얼트립, 스카이스캐너, 트리플, 인터파크투어를 분석한 것으로, 이들 서비스는 항공권, 호텔과 같은 여행 이동수단 및 숙박 시설 예약과 여행 일정 계획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다. 특히 마이리얼트립, 트리플, 인터파크투어는 사용자가 직접 일정을 계획하지 않아도 서비스를 통해 여행 일정과 장소 및 동선을 추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서비스는 여행 서비스가 목적이므로 휴식 목적의 장소와 활동만을 제공하여 워케이션 일정에 활용하는 데 단점이 있었다. 이처럼 현재 협업 서비스와 여행 서비스는 일과 쉼의 각 측면으로 쓰임이 분리되어 일과 쉼의 유연한 병행 관리가 중요한 워케이션 환경에 활용하기에 어렵다. 본 연구는 이를 보완하며 일과 쉼을 유기적으로 연결, 관리할 수 있는 워케이션 서비스를 제안하고자 한다.

        

      

      
        2-4 스케줄러 서비스
        스케줄(Schedule)이란, 구체적으로 세운 시간에 따라 움직이는 계획표를 뜻하며, 스케줄러 서비스란 그 계획표에 월간, 주간, 일간 등의 일정을 기입하여 관리하는 서비스이다[21]. 스케줄러 서비스를 통한 유연한 스케줄 관리는 불필요한 업무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업무 생산성을 향상한다. 특히 유연 근무가 보편화 된 현재 시점에서는 개인의 효율적인 시간 관리가 업무 효율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 같은 스케줄러 서비스의 역할과 활용이 더욱 중요해졌다. 워케이션 또한 유연 근무를 바탕에 둔 근무 방식이므로, 근로자가 워케이션에서 향상된 효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연하고 효과적인 스케줄 관리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스케줄러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되, 일과 쉼을 병행하는 워케이션의 특수한 환경에 맞춰 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독자적인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현재 근무환경 및 개인 환경에서 사용되는 스케줄러 서비스 사례의 장단점을 분석하였다. 근무환경 측면의 분석 사례는 앞서 서술한 16개 대표 협업 서비스 중 ‘일정 관리 협업 특화’ 형의 먼데이 닷컴, 두레이, 태스크월드, 트렐로, 아사나, 플로우, 네이버웍스로 선정하였다. 이 7개 서비스는 공통되게 스케줄러를 활용하여 팀원 간 업무를 배분하고, 일정 공유를 통해 업무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협업을 돕는다. 업무 관리 측면이 큰 서비스인만큼 팀원 간 커뮤니케이션은 원활하나 개인 일정의 기록과 관리에는 어려움이 있다. 개인 스케줄 관리 측면의 분석 사례는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1,000만 회 이상 다운로드된 유명 스케줄러 서비스인 네이버 캘린더, 투두리스트, 타임트리, 투두이스트로 선정하였다. 이 4개 서비스는 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할 일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하여 개인적인 루틴을 만드는 방식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또한, 투두리스트를 제외한 3개 서비스는 자신의 일정을 가족과 회사 등 특정한 집단에 공유할 수 있으나, 앞선 근무환경 측면의 스케줄러 서비스에 비하면 커뮤니케이션 기능이 제한적이었다.

        이처럼 현재 근로자가 사용하는 스케줄러는 각 측면에서 각각의 이점이 있으나 다음의 공통적인 한계점이 존재하였다. 첫째, 하나의 서비스 내에서 개인의 개별 업무 스타일에 맞추어 일과 쉼 일정을 함께 관리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둘째, 워케이션의 공간적 특성이 연계되어 있지 않아 실제 워케이션에서의 실용성이 낮다. 셋째, 워케이션 상황 중 변수가 발생했을 시 잇단 일정을 바로 수정하여 반영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인 고유 업무 스타일에 맞춰 일과 쉼 일정을 균형 있게 연계 관리하면서 시공간적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 워케이션 환경의 물리적 변수에도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밸런싱 스케줄러 체계를 도입하고자 한다.

      

      
        2-5 큐레이션 서비스 및 워케이션과의 연계
        큐레이션(Curation)은 본래 미술관이나 박물관의 소장 작품을 관리하고 선별, 배치하는 활동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정보 수집과 해석, 배포의 주체로 사람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큐레이션은 선별한 정보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 제공하는 행위를 지칭하게 되었다[22]. 큐레이션 서비스(Curation Service) 또한 여러 분야에서 주목받게 되었는데, 이는 사용자의 행동 기반으로 축적한 빅데이터(Big Data)를 통해 방대한 정보를 사용자 개인에게 적합한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이다[23]. 이러한 큐레이션 서비스의 특성은 사용자가 별도로 정보를 찾지 않아도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알맞게 제공할 수 있어, 자유도 있는 개인의 일과 관리 역량이 중요한 워케이션 환경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큐레이션의 특성을 서비스에 접목하여 워케이션 환경에서 근로자 개인의 워케이션 목적과 업무 스타일에 적합한 서비스 사용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인과학기술네트워크의 관련 연구를 기반으로 넷플릭스(Netflix)와 네이버 에어서치(NaverAiRSearch)[24]를 빅데이터 활용 기반 대표 큐레이션 서비스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1) 넷플릭스
          넷플릭스는 영화 큐레이션 서비스로, 즐겨보는 장르의 선택 빈도에 따라 사용자의 선호도를 측정하고 영상 시청 중에도 중간정지, 빨리 감기 여부 등의 행동을 분석하여 세밀한 데이터를 추출한다. 또한, 많은 사용자로부터 얻는 기호정보에 따라 관심사를 자동으로 예측하는 협업 필터링 기술도 도입하여 단순 취향 기반 추천보다 더욱 고도화된 추천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세밀한 행동 분석 및 협업 필터링 기술을 본 제안 서비스에 응용하면, 사용자의 일정 관리 기반 행동 데이터를 누적하여 개별 사용자에게 적합한 시간대에 일 혹은 쉼 일정을 제안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일과 쉼 밸런스를 적절히 조율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이동 거리나 시간, 동선 장소 수와 같은 공간적 요인의 개인 선호도를 측정 후 누적하여 견고한 워케이션 동선 제안이 가능할 것이다.

        

        
          2) 네이버 에어서치
          네이버 에어서치는 인공지능(AI)으로 사용자의 검색 의도를 분석하여 맞춤형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기존 네이버 검색 결과가 여러 가지 정보를 한 번에 모아서 제공하는 ‘통합검색’ 형태로 사용자가 정보를 찾아가야 하는 시스템이었다면, 에어서치는 간단한 키워드만 검색해도 의도와 취향에 맞게 자동 필터링을 거친 결과를 보여주는 시스템이다. 가령 하나의 키워드를 검색하면, 개인별 관심사 키워드, 사용자들이 많이 찾는 관련 주제별 키워드 위주로 검색 결과가 도출된다. 이러한 자동 필터링 시스템을 본 서비스에 적용하면, 개인별 취향에 따라 일과 쉼 각 일정에 적합한 장소 및 즐길만한 콘텐츠를 손쉽게 제안받을 수 있어 사용자별 맞춤 워케이션 환경을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2-6 관련 연구 및 사례의 종합 분석 및 해석
        관련 연구 및 사례를 종합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워케이션은 기업과 근로자 측면에서 각각 직무 만족도 향상을 통한 구인난 해소 및 중장기적 비용 절감, 유연한 시공간 활용을 통한 업무 생산성 향상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직장 내 동료의 눈치, 장소 및 동선 계획의 어려움, 일과 쉼을 고려한 일과 관리의 어려움 등은 근로자가 워케이션을 시도하는 데 문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둘째, 롯데멤버스, 씨제이이엔엠, 마이리얼트립 등 현재 국내 여러 기업은 시공간 제한이 감소하는 근무환경의 변화 추세에 따라 사내추첨, 거점 오피스 설치, 공간 자율성을 부여하는 등의 형태로 워케이션을 시도하고 있다. 셋째, 워케이션 환경에 적용 가능한 일 측면 협업 서비스 16개와 쉼 측면 여행 서비스 5개를 분석한 결과 현행 서비스는 일과 쉼 각 측면에만 활용도가 집중되어있어, 일과 쉼이 유기적으로 병행 관리되어야 하는 워케이션에 효과적으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넷째, 일정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스케줄러 서비스 11개 사례를 일과 쉼 측면으로 분석한 결과 일과 쉼 일정을 한 번에 관리하기 어렵고 공간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워케이션에서의 실용성과 유연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었다. 다섯째, 네이버 에어서치, 넷플릭스와 같은 큐레이션 서비스의 세밀한 사용자 행동 분석 및 협업 필터링, 자동 필터링 시스템을 통해 맞춤형 개인화 정보를 제안한다면, 워케이션 시 문제 요인을 해소하고 개인 취향에 맞춘 효율적인 워케이션 환경 조성과 관리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관련 연구 및 사례 분석을 종합하여 본 연구는 시공간 자율성이 높은 근무환경에서 일과 쉼의 밸런싱 스케줄러 체계를 통해 일과 쉼 일정을 균형 있게 연계 관리하도록 돕고, 공간 특성과 큐레이션 시스템을 함께 반영하여 워케이션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기획하고자 한다. 그림 2는 관련 서비스 사례를 종합 분석해 정리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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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rehensive analysis of related service cases
          
          

          

        

      

    

    

  
    
      Ⅲ. 밸런싱 스케줄러 기반 워케이션 큐레이팅 서비스
      
        3-1 서비스 콘셉트 및 용어 정의
        본 연구의 제안 서비스는 일과 쉼의 밸런싱 스케줄러를 기반으로 한 워케이션 큐레이팅 서비스이다. 본 서비스는 시공간 제약 없이 개인의 업무 환경과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워케이션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워케이션의 활용도를 증대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개인에게 적합하도록 조율하는 것이 핵심 콘셉트이다. 본 서비스의 주 플랫폼은 넓은 디스플레이 면적 대비 높은 휴대성으로 전체 스케줄 관리에 용이하며 필요에 따라 적합한 화면 비율을 사용할 수 있는 폴더블 스마트폰용 앱으로 정의하였다. 본 서비스의 주 사용자는 일과 삶의 균형 추구 성향이 강한 MZ세대 직장인이지만, 워케이션 환경을 구축하려는 대상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서비스에서는 다음과 같이 '일', '쉼', '워케이션'의 의미를 기존 개념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적용하였다. 첫째, '일'은 직장 업무뿐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이 필요한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 둘째, '쉼'은 일의 효율을 높이는 데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자신만의 모든 여가 방식을 포함한다. 셋째, '워케이션'은 앞서 정의한 '일'과 '쉼'의 개념에 따라, 자신만의 일에 자신만의 쉼을 유기적으로 적용해 일의 효율과 삶의 가치를 함께 찾는 근무 방식 자체를 포함한다.

      

      
        3-2 핵심 아이디어 MVP 테스트
        소프트웨어 시장 트렌드가 모바일 환경 기반으로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서비스는 신속히 아이디어를 검증해 수정·보완함으로써 자원 낭비를 줄이는 린 UX 과정이 중요해졌다[25]. 본 서비스 또한 기존에 시도되지 않은 워케이션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임을 고려하여 이를 따랐으며, 이에 UI 고도화에 앞서 핵심 아이디어 검증을 위한 MVP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1) 핵심 아이디어가 반영된 MVP 제작
          본 서비스의 핵심 아이디어는 일과 쉼으로 분할된 구조에 기반한 스케줄러로 이를 반영한 인터페이스는 그림 3과 같다. 일과 쉼의 효율적 연계 관리를 위해 그림 3의 1과 같이 좌측에는 일 측면, 우측에는 쉼 측면 일정이 기입되는 독자적인 분할 스케줄러 체계를 기본 구조로 도입하였으며, 더 많은 시간별 항목이 기입된 쪽으로 중심축이 이동하며 생기는 좌우 공간 변화를 통해 일과 쉼의 밸런스를 직관적으로 확인하면서 일정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하였다. 스스로 균형 있는 일과를 계획하기 어려울 때는 원하는 일과 쉼 밸런스의 위치로 중심축을 드래그하여 일과 쉼의 적절한 시간 균형을 제안받을 수도 있다. 또한, 그림 3의 2와 같이 하루 동안의 동선을 큐레이팅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워케이션의 공간적 특성을 반영하고 일정-장소 간 연계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동선 큐레이팅은 그림 3의 2-1과 같이 떠나고자 하는 지역, 이동수단 등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2-2와 같이 기입된 일과에 적합한 장소들이 이동시간과 함께 제안되는 구조로 이루어진다. 이에 MVP는 핵심 인터페이스 검증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일과 쉼을 나누어 일정을 관리하는 부분, 원하는 일과 쉼의 밸런스에 맞추어 일정을 조율하는 부분, 워케이션 동선을 큐레이팅 받고 이동시간이 포함된 일과를 확인하는 부분을 중점으로 제작하였으며, 피그마(Figma) 프로토타입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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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rvice core idea
            
            

            

          

        

        
          2) MVP 테스트 개요
          본 테스트는 본 연구에서 새롭게 시도하는 워케이션 서비스의 필요성과 서비스의 핵심 아이디어인 일과 쉼 분할 스케줄러 인터페이스의 효용성을 사전에 검증하고 개선점을 발견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테스트 방식은 개인의 심층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자유로운 답변을 통해 다각도의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심층 인터뷰 기반 정성적 조사 방식을 선정, 진행하였다. 심층 인터뷰는 대상자가 질문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경우 반복 설명하여 대상자의 이해를 돕고, 꼬리 질문을 통해 양적 조사 결과보다 보충 근거를 확보하기 용이하여 보다 실질적 인사이트를 도출하기 적합하다[26]. 이에 그림 4의 상단 이미지와 같이 2022년 6월 4일과 5일 양일간 MVP 프로토타입의 조작 태스크를 병행한 대면 및 비대면 테스트를 진행하였으며 피험자당 평균 1시간 30분 이상 충분히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질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테스트 대상은 제안 서비스의 주 사용자인 MZ세대 직장인으로 대상 표본이 사용자의 직군별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최종 6명을 선정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종사 업계 및 직무가 각기 다르게 구성되도록 한다. 둘째, 대상자의 직장 경력이 골고루 포함되도록 한다. 셋째, 대상자의 성별이 균등하게 분포하도록 한다. 그림 4의 하단은 위 선정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인구통계학적 정보 기반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테스트 순서는 개인 경험 기반 사전 인터뷰, MVP 조작 기반 태스크 병행 인터뷰, 만족도 평가 인터뷰 순으로 구성하였다. 질문 문항은 기존 업무환경 관련 질문, 워케이션 경험 및 일정 관리 방식 관련 질문, 유용성, 사용성, 감성 기반 질문, 만족도 및 개선점 질문으로 꼬리 질문을 포함하여 총 46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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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VP test process and list of test subjects
            
            

            

          

        

        
          3) MVP 테스트 결과
          그림 5는 테스트 단계별로 답변을 분석하여 도출한 핵심 인사이트를 정리한 내용이다. 그림 5의 1-1 항목 분석 결과, 사무실 출퇴근제와 유연근무제의 선호도는 동일한 비율을 보였으며 그 이유로 사무실 출퇴근제는 ‘구성원 간의 즉각적인 소통과 협업’, 유연근무제는 ‘업무 장소와 시간의 자유로운 활용’ 등이 주된 요인으로 나타났다. 유연근무제에서 업무 효율성 유지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점에 대해서는 대상자 대부분이 공통적인 견해를 보였으며, 업무 효율성이 좋은 장소에 대해서는 개인 성향에 따라 다양성을 보였다. 휴가 사용과 관련하여서는 업무 만족도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이 만족감을 느끼는 업무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사내 인트라넷과 관련하여서는 팀원 간 일정 및 업무 상태를 공유하는 스케줄러 관련 기능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1-2 항목 분석 결과, 대상자의 절반은 비교적 높은 자유도 기반의 워크숍, 출장, 원격근무 형태로 워케이션과 유사한 경험을 해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주로 개인 근무환경을 보다 효율적으로 조성하려는 목적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이때의 일정 관리는 대부분 일 측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어 현재 근로자들이 자유도 높은 근무환경을 쉼 측면까지 고려해 활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워케이션 경험이 없는 대상자는 대부분 새로운 환경에서의 능률 성장을 기대하며 워케이션을 경험하길 원하고 있었다. 이들 중 한 대상자는 워케이션을 직접 떠난다면 접근성이 좋은 모바일 메모장을 활용해 일정을 관리할 것이라고 하였으나, 해당 방식에서는 일정 시간을 제때 확인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그림 5의 2-1 항목 분석 결과, 대다수 대상자가 업무 일정 사이 휴식 일정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스케줄러 관리 방식에 유용성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과 쉼이 확실히 구분된 기본 인터페이스 체계 자체에 관해서는 ‘다른 서비스에서 본 적 없는 스케줄러 형태라 흥미롭다’ 등 호의적인 의견이 다수 언급되었다. 그러나 아쉬운 점으로 ‘반복 일정을 추가하는 간편한 방식이 추가되면 좋겠다’와 같은 의견도 수렴할 수 있었다. 2-2 항목 분석을 통해서는 일과 쉼 시간 비율에 따라 그 날의 밸런스를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일과 쉼 일정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조율되는 방식에 대다수 대상자가 유용성을 느꼈음을 확인하였다. 그 이유로 밸런스 표시를 일과 계획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있었으나, 사람마다 기준이 다른 일과 삶 균형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의견도 일부 확인되어 이에 따른 개선이 필요함을 파악하였다. 또한, 대부분 대상자가 일정 조율 조작법에 어려움을 느껴 해당 부분을 직관적으로 개선할 필요도 있음을 확인하였다. 2-3 항목 분석을 통해서는 대상자 대부분 계획된 일정 토대로 동선을 큐레이팅 받고 일정과 장소를 연계하여 편집할 수 있는 체계를 유용하다고 생각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동선 큐레이팅 측면에서는 타 서비스에서 직접 정보를 찾아보지 않아도 적절한 장소들을 제안한다는 점에서 편리하고 신선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그러나 인터랙션 측면과 화면 비율 측면에서 불편함이 확인되어 해당 부분 개선이 필요함을 파악하였다. 2-4 항목 분석을 통해서는 대상자 전원이 동선 간 이동시간까지 반영하여 일과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유용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별도의 지도 서비스로 이탈하지 않고도 바로 이동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주된 이유였으나, 이동시간을 확인하는 방법에 어려움을 느끼는 대상자가 다수 확인되어 이와 관련해서는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그림 5의 3-1 항목인 5점 척도의 전반적 만족도 점수는 4.5점으로 긍정적이었으며, 본 서비스의 만족스러운 점을 핵심 요약한 3-2 항목은 ‘기존 스케줄러 서비스와 달리 휴식 측면 일정도 균형 있게 병행 관리할 수 있다는 점’ 등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개선점을 핵심 요약한 3-3 항목은 인터랙션 방식 관련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Fig. 5. 
				
            

            
              Test questions and summary of key insights
            
            

            

          

          이상의 테스트 결과 분석을 통해 워케이션 경험에 대한 서비스 주 사용자의 긍정적 인식 및 높은 수요도를 확인하였고, 본 서비스는 일정 구분을 통해 일과 쉼의 경계를 명확히 하면서도 업무 장소와 시간을 개인 성향에 맞추어 자유롭게 활용 및 관리할 수 있다는 측면, 접근성 높은 모바일 플랫폼이라는 측면 등에서 실제 워케이션 환경의 문제 요인을 해소할 수 있음을 파악하였다. 또한, 핵심 아이디어가 담긴 스케줄러 인터페이스는 전체 태스크 항목에서 유용성을 확인하였으며 만족도 평가를 통해 실제 서비스될 시 효용성을 검증하였다. 그러나 낯선 조작법을 주축으로 태스크별 몇 가지 개선점과 추가 의견이 발견되어, 이에 따른 수정·보완 단계를 거친 인터페이스를 적용하고자 한다.

        

      

      
        3-3 브랜드 및 인터페이스 디자인 콘셉트
        앞선 심층 인터뷰 기반 MVP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그림 6과 같이 브랜드 및 인터페이스 디자인 콘셉트를 고도화하였으며, 그림 6의 1은 브랜드 디자인 콘셉트이다. 본 서비스의 이름은 워비(WOR-BE)로, 일(Work)과 쉼(Vacation)의 조화를 통해 더 나은 일의 환경을 만들어간다(Be)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서비스 이름의 'B' 부분을 소문자 'b' 형태와 유사한 ‘추켜올린 엄지손가락’ 모습으로 표현함으로써 '더 나은, 더 좋은' 일의 환경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자 하였다. 브랜드 이미지를 구체화하기 위한 슬로건(Slogan)은 국문용으로 'WOR-BE와 함께하는 일, 분명 더 나은 일이 될 거에요!'를, 영문용으로는 'WORK BE BETTER, WE'LL BE BETTER!'을 선정하였다.

        
          
          

          Fig. 6. 
				
          

          
            Brand design and interface design concept
          
          

          

        

        그림 6의 2는 본 서비스의 인터페이스 디자인 콘셉트이며, 2-1은 디자인 키워드이다. 키워드는 모두 세 가지로, 워케이션 환경 변화와 개인 필요에 따라 유연히 대응한다는 측면의 '유연한(Flexible)', 단조로운 업무환경을 능동적인 삶의 순간으로 느끼도록 한다는 측면의 '생동감 있는(Lively)', 워케이션 준비 과정부터 내면의 성취 경험까지 끊김 없이 연결되도록 한다는 측면의 '매끄러운(Seamless)'으로 선정하였다. 2-2는 컬러 및 폰트 시스템으로, 메인 컬러는 개별 스케줄 컬러와 조화를 이루기 위한 무채색과 생동감이 느껴지는 라임 색으로 선정하였다. 개별 스케줄의 경우 쉼 스케줄은 편안하고 즐거운 이미지가 느껴지는 난색 계열, 일 스케줄은 이지적이고 차분한 이미지가 느껴지는 한색 계열[27]로 설정하였으며, 개별 컬러당 3가지 베리에이션(Variation)을 두어 개인의 색상 선호에 따른 스케줄별 그룹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폰트는 국문과 영문, 숫자, 특수 문자까지 모두 혼합해서 사용하여도 글자 조형이 흐트러지지 않게 고려하여 제작된 프리텐다드(Pretendard)체를 선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개인 고유의 스케줄 기록 방식을 온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2-3은 일러스트 디자인으로, 경쾌하고 생동감 있는 라인 드로잉 스타일로 제작하여 서비스 전반에 감성 디자인 요소로 활용하였다.

      

      
        3-4 사용자 시나리오 및 인터페이스 디자인
        
          1) 스케줄러 연동 및 일과 쉼 성향 정보 등록
          앱을 처음 실행하면 그림7의 1과 같이 사용 중인 스케줄러 연동과 나만의 쉼 성향 선택 및 일 성향 파악을 위한 밸런스 게임이 진행된다. 쉼 성향은 여가활동 분류 관련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워케이션 환경에 적합하게 세분화한 26개 카테고리를 제공하며 복수 선택이 가능하다[28]. 밸런스 게임에서는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대, 선호하는 근무 시간대, 자신에게 효율적인 근무 방식,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대를 선택하게 되며, 이러한 초기 정보 등록 과정을 통해 사용자별 맞춤 큐레이팅을 위한 기본적인 서비스 환경이 마련된다.

          
            
            

            Fig. 7. 
				
            

            
              Onboarding and main scheduler interface design
              *The Main Users of this Prototypes are Koreans.

            
            

            

          

        

        
          2) 메인 스케줄러 인터페이스
          그림7의 2는 메인 화면인 일별 스케줄러로, 화면 상단에서는 날짜 변경 및 일과 밸런싱, 월별 뷰 전환, 알림 확인이 가능하며 화면 하단에서는 추가 버튼을 통해 일정추가, 장소 추가, 여정 받기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화면 중앙에서는 스케줄을 일과 쉼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고 각 영역에 기입된 총 시간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각 영역 시간 비율에 따라 스케줄러의 중심축이 이동하며 밸런스 단계가 표시되어 일과 쉼 균형의 직관적인 확인이 가능하다. 밸런스 단계는 MVP 테스트 결과 중 사람마다 다른 일과 쉼 균형을 반영해야 한다는 인사이트에 따라 그림 7의 3과 같이 일과 쉼 시간 비율 기반의 5단계로 체계화하였다. 단계별 명칭은 일 시간이 많은 순서대로 각각 불타는 커리어, 알찬 리프레쉬, 절묘한 하모니, 느긋한 힐링, 확실한 릴렉스로, 모든 단계에 긍정적 표현을 사용하여 특정 밸런스를 강조하지 않도록 하였다.

        

        
          3) 일정추가 및 일과 밸런싱
          하단 버튼을 통해 일정 추가에 진입하게 되면 그림 8의 1과 같이 우측에서 일과 쉼을 구분하여 일정을 추가할 수 있는 패널이 나타난다. 모든 일정은 MVP 테스트에서의 인사이트에 따라 시간 고정 및 반복 설정, 카테고리 선택, 메모 작성이 가능하며 일 유형 일정은 팀 관련 설정을, 쉼 유형 일정은 식사 관련 설정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다. 일정이 추가되고 나면 해당 일정의 유형과 시간대, 누적된 사용자의 취향 정보에 따라 그림 8의 2와 같이 함께할 장소, 즐길 거리 등 근무 중 분위기를 환기하고 효과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콘텐츠 큐레이션을 제안받을 수 있다. 균형 있는 일과 계획에 도움이 필요할 때는 그림 8의 3과 같이 상단 토글을 통해 원하는 밸런스에 맞춘 새로운 일정을 큐레이팅 받아 일과 밸런싱이 가능하다. 직관적인 조작법 관련 MVP 테스트 개선점을 반영하여 사용자가 밸런싱 토글을 활성화하면 그림 8의 3-1과 같이 밸런스 단계 표시가 인터랙션을 인지할 수 있는 슬라이더로 전환되도록 하였으며, 이를 원하는 밸런스 단계로 드래그하게 되면 3-2와 같이 해당 밸런스의 시간 비율에 맞추어 새로운 일 혹은 쉼 일정을 큐레이팅 받게 된다. 이때, 기존의 일정은 새 일정과 겹치지 않도록 시간대가 조정되며, 시간이 고정된 일정은 변동되지 않는다. 새로운 일정의 활동과 시간대는 초기 정보 등록 과정에서 파악한 일과 쉼 성향 및 누적된 사용자의 일정 관리 기반 행동 정보를 토대로 하며, 사용자는 제안 일정 중 원하는 일정만을 선택하여 일과에 반영할 수 있다.

          
            
            

            Fig. 8. 
				
            

            
              Add a schedule and balance schedules
              *The Main Users of this Prototypes are Koreans.

            
            

            

          

        

        
          4) 장소 추가 및 여정 추가
          하단 버튼을 통해 장소 추가에 진입하게 되면 그림 9의 1-1과 같이 우측에서 근처 추천 장소 확인 및 장소 검색이 가능한 패널이 나타난다. 개별 장소를 탭하면 1-2와 같이 세부 장소 정보와 워케이션 환경에 필요한 옵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장소 아이콘을 함께하고자 하는 일정에 드래그 앤 드롭하면 1-3과 같이 스케줄러에 장소가 추가되어 일정과 연계 관리할 수 있다. 이때, MVP 테스트에서의 알기 쉬운 조작법 및 시각적 불편함과 관련한 개선점을 반영하여 장소는 일정과 직관적으로 연계 확인이 가능하도록 스케줄러의 중심축에 바(Bar) 형태로 표시하였으며, 이동시간 또한 항상 연계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장소 바를 위아래로 드래그하면 간단히 체류 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루의 동선 전체를 계획할 때에는 하단 버튼에서 여정 추가를 선택하여 그림 9의 2와 같은 동선 큐레이팅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이는 그림 9의 2-1과 같이 기입된 일정이 있는 상태에서 여정을 떠날 지역, 출발 및 돌아가는 장소 등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2-2와 같이 일정과 사용자의 누적 동선 선호도에 따라 적합한 하루 동선이 큐레이팅 되는 구조이다. 이처럼 공간 요소가 스케줄러에 반영되고 나면 해당 날짜는 우측에 동선 패널이 기본 표시되며, 지도 위 핀으로 맵핑된 동선 시각화와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동수단 아이콘으로 이동수단을 변경하거나 내비게이션 아이콘으로 외부 내비게이션 앱의 길 안내를 연결받는 서비스도 가능하다.

          
            
            

            Fig. 9. 
				
            

            
              Add a place and add a journey
            
            

            

          

        

        
          5) 팀 스케줄러
          그림 10의 1은 팀 스케줄러 화면으로, 하단 두 번째 메뉴를 통해 진입할 수 있다. 동료가 있는 사용자는 이 메뉴에서 팀을 생성하고 팀원 스케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일정추가 시 해당 팀으로 구분한 일정만 팀 스케줄러에 공유되어 개인 일정과 별도 관리가 가능하다. 팀으로 구분한 일정은 일정 초대, 공유 메모 등 워케이션 시 필요한 팀 소통 기능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일정을 완료하거나 변경하게 되면 팀원에게 즉각 알림이 전달되어 서로의 업무 상황을 공유할 수 있다.

          
            
            

            Fig. 10. 
				
            

            
              Team scheduler, About me and Monthly view
            
            

            

          

        

        
          6) 어바웃미(About Me) 및 월별 뷰
          그림 10의 2는 지난 워케이션 경험을 한 달 단위로 요약하여 확인할 수 있는 어바웃미 화면으로, 하단 세 번째 메뉴를 통해 진입할 수 있다. 일과 쉼의 밸런스 기반 메인 스케줄러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상단에서는 이달의 일과 쉼 총 시간을 밸런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하단에서는 영역별로 주로 했던 활동과 다녀온 장소 등의 기록을 제공한다. 그림 10의 3은 메인 스케줄러 상단의 아이콘을 통해 진입할 수 있는 월별 뷰 화면으로, 날짜별 일정과 그에 따른 밸런스 및 여정 계획을 한 달별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사용자가 지난 워케이션 경험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통해 동기부여 및 업무 능력 성장을 돕고, 자신에게 적합한 워케이션 환경과 일과 쉼 밸런스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3-5 프로토타입 기반 전시 현장 의견
        본 서비스는 MVP 테스트에서 발견한 개선사항의 보완이 잘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림 11과 같이 2022년 12월 15일부터 19일까지 자유롭게 조작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 체험 기반 전시를 진행하여 현장 관람객 의견을 수렴하였다. 관람객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의견 수렴은 체험이 끝난 후 간단한 감상을 묻고 경청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요청 시에만 부연 설명을 제공하였다. 전시 관람객의 주 연령대는 20대에서 40대까지의 MZ세대였으며, 현재 직장에 재직 중인 관람객은 스마트워크형 일하기 방식을 경험해보았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나 본 서비스의 실질적인 평가 의견을 얻어내기 적합하였다. 그 결과 긍정적 측면으로는 ‘밸런스 표기를 통해 날마다 원하는 하루 일정으로 관리하기에 편할 것 같다’, '정보를 선별하고 선택하는 것이 어려운 내게 개인 성향에 맞춘 일정 추천, 장소 추천 기능은 워케이션을 경험해보고 싶게 한다’, ‘일정과 장소가 연동되니 여러 서비스를 쓸 필요가 없어서 편리해 보인다’ 등 유용성 관련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이를 통해 서로 다른 개개인의 일과 삶 균형 기준에 따른 밸런싱 체계의 모호함과 일정 조율 및 이동시간 확인 방법의 어려움 관련 개선점이 보완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한계점 측면으로는 '폴더블 형태에서만 적합한 디자인 같아서 바 형태 스마트폰에는 적용하기 어려워 보인다'와 같은 폼팩터 범용성 측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다. 그 외에도 외국계 IT 업계에서 종사하는 한 40대 후반 남성 관람객의 의견에 따르면 "재직 중인 회사의 근무제도가 이전 직장보다 굉장히 자유로워 회사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며 본 서비스는 MZ세대를 넘어 중장년층 직장인이 변화하는 새로운 근무환경에 적응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새로운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의견을 통해 본 서비스의 주 사용자 세대 외 서비스 대상의 확장 가능성도 파악할 수 있었다.

        
          
          

          Fig. 11. 
				
          

          
            Proposed service exhibition site
          
          

          

        

      

    

    

  
    
      Ⅳ. 결 론
      코로나 19로 스마트워크 형 근무환경이 보편화 됨에 따라 일과 쉼을 함께 하는 효과적 근무 방식으로 워케이션이 새롭게 등장하였다. 이에 롯데멤버스, 씨제이이엔엠 등 국내 여러 기업이 워케이션을 도입하는 추세이지만, 현재 근로자 개인의 일과 쉼을 연계한 워케이션의 환경 조성과 관리 방안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일과 쉼을 효과적으로 연계 관리하며 개인별 맞춤 워케이션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밸런싱 스케줄러 기반 워케이션 큐레이팅 앱 서비스를 제안하였으며, 연구를 통해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련 연구 및 사례조사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실제 워케이션 환경에 적합하도록 일과 쉼, 공간 특성이 함께 반영된 일정 관리 방안과 협업 및 자동 필터링 시스템을 이용한 큐레이션 적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일과 쉼 및 워케이션의 개념을 재정의하여 시공간 제약 없이 워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콘셉트를 제시하였다. 셋째, 일과 쉼 및 공간 요인을 연계 관리할 수 있는 스케줄러 인터페이스 구조를 제시하고 46개 문항의 정성 조사 기반 MVP 테스트를 통해 효용성을 검증하였다. 테스트 결과 본 인터페이스는 기존 스케줄러 서비스 대비 쉼 일정도 고려한 일정 관리가 가능하다는 측면, 워케이션의 진입 장벽을 낮춘 콘셉트 측면, 한 번에 시공간 연계 관리의 활용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높은 선호도가 있었고 이를 통해 실제 워케이션 환경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넷째, MVP 테스트에서의 개선점 기반으로 고도화된 서비스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5일간의 전시 시연을 통해 시공간 연동 측면과 일정 밸런싱 측면, 콘텐츠 큐레이팅 측면에 긍정 답변을 얻었다. 본 연구는 워케이션 관련 선행 연구가 부족하여 상대 비교가 어려운 점, MVP 테스트가 정성 조사 기반 심층적 방식으로 이루어졌기는 하나 표본 수가 다소 적은 점, 그리고, 제안 서비스가 실제 워케이션 환경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의식과 수용 문화 조성이 전제되어야 하는 한계점이 있다. 이에 후속 연구를 통해서는 전시 현장에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MZ세대 비율에 맞추어 직군별 표본 수를 확대한 유저 테스트를 추가 진행하여 보완된 서비스를 평가할 계획이 있다. 본 연구가 비록 한계점은 있지만 유연 근무제도가 확대되는 현시점에 근로자가 워케이션 환경을 스스로 구축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안하였다는 데 의의를 두고자 하며, 이후 유연 근무환경 조성과 후속 연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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